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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편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나눠봅

시다.(시1:1, 엡2:1-3) 

☞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정욕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결국은 하는 모든 일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기에 
인생의 결국은 헛되다 고백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면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

과 방법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름을 분별하십니까? (시1:2, 벧전1:24-25, 시

119:105)

☞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하며 불변하는 진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1:2)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
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주야로 묵상한다’의 원어의 뜻은 ‘읊조리다’, ‘마구 소리를 지른다’, ‘으르렁 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며 낮은 소리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
추는 것이 아니라,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 거리듯이,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원과 진리의 기
준이 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살아내겠다는 몸부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3.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

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1:3, 대상4:10)

☞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가뭄으로 타들어가
고 모진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를 시절에 따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겨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말
라 시들어버리지 않습니다. 

☞ 성경이 말하는 ‘시냇가’는 비가 와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개천이 아닙니다. 농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과 방향에 맞게 고랑을 파서 만들어낸 개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른 길, 형통함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이라고 성공과 행복한 길을 걷는 삶이 아니며, 빠른 길이라고 해서 편하고 우위를 살아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그리스도를 향하고 말씀으로 기준 되어 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길, 형통의 길을 걷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며,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